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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운동재활프로그램 참여자의 건강인지, 주관적 삶의 질, 운동지속의사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수도권 소재 병원 및 스포츠센터 등에 재활의 목적으로 운동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다. 조사는 센터의 협조를 통하여 연구자가 목적 및 설문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설명하고, 동의 후 총 228부 중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한 24부를 제외한 204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빈도분석, 기술통계, 요인분

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잠재변인 간 관계 파악을 위해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분석

한 결과 운동재활프로그램 참여자의 건강인지의 정도와 주관적 삶의 질, 운동지속의 관계에는 유의미한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건강인지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개인의 물리적 환경 및 사회적 

환경을 고려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주제어 : 운동재활프로그램, 참여자, 건강인지, 주관적 삶의 질, 운동지속의사

Abstract This study verified the relationship between health cognition, subjective quality of life, and 

intention to continue exercise among participants in an exercise rehabilitation program. The 

researcher explained the purpose and questionnaire information in detail through the cooperation of 

the center, and after consenting, 204 copies were selected, excluding 24 copies judged to be 

unreliable out of a total of 228 copies. For the survey, the researcher explained the purpose and 

questionnaire in detail through the cooperation of the center, and after consenting, a total of 204 

copies of data were collected. The collected data were subjected to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and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appli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latent variabl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gree of health cognition, 

subjective quality of life, and exercise continuity of exercise rehabilitation program participants. In 

the future, measures to increase the level of health cognition are needed, and it is considered that 

follow-up studies are necessary in consideration of the individual's physical and social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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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건강에 대한 인식이 다양한

가치를 적용하여 보다 의미 있는 차원으로 변화하고 있다. 

건강이 삶의 행복한 기초가 되고 더 나아가서 삶의 행복

추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1]. 

건강의 중요한 구성요인인 운동은 건강 증진이나 

질병 예방을 위해 운동의 유익함을 인식하고 그에 따

른 신체활동과 행동을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중

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건강한 

삶을 증진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2]. 

이와 함께 운동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운동을 

통한 재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재활은 단순히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신체수행을 의미하지 않으며,

비장애인의 만성질환, 대사성 질환, 상해 등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운동재활에 대한 관심과 함께 운동의 

일차원적인 목적을 넘어 운동을 통한 일상생활에서의 

제한된 동작이나 통증을 수반 및 신체활동 등에 대해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적용되고 있다. 결

국 운동재활은 생애주기에 걸쳐 물리적 환경과 사회, 

심리적 환경 등에 주기적 반복 등에 의한 왜곡된 신

체를 개선 시킬 뿐만 아니라 평상시 생활 중 일어나

는 사고 및 부상에서 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것이라고 보고 있다[3].

이러한 측면에서 운동재활의 적용과정에서 참여자가 

경험하는 다양한 심리적 요인에 관심을 두고 운동재활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

하는데 매개체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건강인지, 주관적 삶의 질, 운동지속의사의 관계에

초점을 두었다.

먼저 건강인지란 자신이 평가한 본인의 현재 건강 

상태를 나타내며, 건강 상태는 건강과 질병의 생리적 

측면과 정신적인 측면 또는 건강과 병인에 대한 주관적 

관심 사이의 복잡한 관계에 의해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되고 있다[4]. 또한, 개인의 인지된 건강 상태는 신체적 

기능은 물론 사망률, 만성질환의 유병률 예측에 중요한 

요인이며, 민감한 지표로 사용하며[5] 이는 건강인지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료된다.

주관적 삶의 질과 관련해 개인의 안녕감 즉, 생활의 

만족이나 불만족, 개인이 갖는 행복감이나 불행감과

관련이 깊다고 보고하였으며[6], Mitchell, 

Logothetti & Kantor[7]는 어떤 개인이 일정 기간에 

자신의 전반적인 욕구를 인식하거나 감지하는 만족

감을 삶의 질로 판단하였다. 또한 Buckhardt[8]는 

만족과 불만족, 행복과 불행에 대한 인간의 느낌, 유

쾌함과 불쾌함 간의 조화 등 정서적인 면을 강조하여 

주관적 삶의 질을 평가하였다. Johnson, McCauley & 

Copley[9]은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상황 속에서 자

신이 표현한 경험과 주관적인 만족이라고 정의하였

으며 George & Bearon[10]은 삶에 대한 만족, 건강

기능과 상태 및 사회, 경제에 대한 주관적 또는 객관

적인 평가로 삶의 질을 측정하였다. 이처럼 개인의 

행복과 관련해 주관적 삶의 질은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적절한 만족을 위한 다양한 요

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운동지속과 관련해 개인 스스로가 직접 운동에 대한 

의지를 갖고 그 활동을 지속적이고 주기적으로 실행

하는 행동 및 행위를 말하며 운동의 빈도, 시간, 강도 

등이 포함한 운동 참가를 의미한다[11]. Cheon[12]은 

단순한 운동 참여가 아닌 지속적 참여를 통해 건강과 

스트레스 감소, 재미와 즐거움, 여가만족과 자아실현의 

인과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하였으며, Na[13]는 특정 

스포츠에 참여하면서 애착과 집착을 갖고 주기적인

스포츠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운동지속이라고 정의하

였다. 이처럼 운동지속의 개념은 운동에 대한 재미와 

즐거움, 그리고 만족감을 꾸준하게 유지하여야 지속적인

스포츠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전언에서 밝힌 요인을 바탕으로 운동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건강인지

수준에 따른 주관적 삶의 질, 운동지속의사의 관계를 

살펴보고 관련 분야에 기초연구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조사대상 

본 연구는 운동재활프로그램 참여자의 건강인지,

주관적 삶의 질, 그리고 운동지속의사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수도권 소재 병원 및 스포츠센터 등에 재활의 

목적으로 운동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센터의 협조를 통하여 

연구자가 목적 및 설문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응답 비율이 

낮고, 성실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24부를 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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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 일반적 특성은 

다음의 Table 1과 같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division classification frequence %

gender
male 89 43.6

female 115 56.4

age

(year)

teenager 41 20.1

20’s 26 12.7

30’s 31 15.2

40’s 63 30.9

over 50 43 21.1

frequence

/week

1 time 79 38.7

2 time 57 27.9

3 or more 68 33.3

rehabilitation

part

waist/pelvis 36 17.6

shoulder/arm 60 29.4

neck/spine 52 25.5

knee/leg 56 27.5

2.2 측정도구 

운동재활프로그램 참여자의 건강인지, 주관적 삶의 

질, 운동지속의사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된 조사

도구는 다음과 같다.

2.2.1 건강인지

운동재활프로그램 참여자의 건강인지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척도는 Chang[14]이 개발한 사회심리적 건강

수준(Psychosocial Well-being Index Short Form)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신체적, 심리적 건강상태의 2요인

18문항으로 구성되며, 문항의 합점수가 높을수록 건강

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 사회심리적 건강 수준이 좋지 

않음을 의미한다. 질문 응답은 ‘매우 그렇치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트 형식의 동의척도이다. 조사

도구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최종적으로 2개 요인으로 구조화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2문항(의욕이나 흥미를 잃음, 다른 사람에 비해 뒤져 

있다)은 요인적재치 중복 또는 상이로 삭제되었다. 구체적

결과는 다음의 Table 2와 같다.

2.2.2 주관적 삶의 질

주관적 삶의 질은 Diener[15], Diener, Suh, Lucas, 

& Smith[16]의 연구를 기초로 Seo & Koo[17]가 개발한

단축형 행복척도(Concise Measure of Subjective 

Well-Being)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삶에 대한 만족감, 

긍정적인 정서, 부정적인 정서의 3요인 총 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질문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 형식의 동의척도이다. 타당도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최종적으로 3개 요인

으로 구조화 되었으며, 구체적 결과는 다음의 Table 3과

같다. 

Table 2. Results of factor analysis of health cognition

item
factor

 
1 2

psychological 1 .61 .28 .45

.86

psychological 2 .63 .24 .45

psychological 3 .58 .28 .41

psychological 4 .61 .26 .44

psychological 5 .72 .30 .61

psychological 6 .49 .26 .31

psychological 7 .55 .24 .36

psychological 8 .51 .22 .31

physical 1 .29 .63 .48

.88

physical 2 .23 .59 .40

physical 3 .22 .64 .46

physical 4 .29 .59 .43

physical 6 .27 .61 .45

physical 7 .15 .63 .42

physical 8 .24 .51 .32

physical 9 .28 .47 .30

correlation between factors

.37

eigenvalues 3.38 3.53

Table 3. Results of factor analysis of quality of life

item
factor

 
1 2 3

life satisfaction 1 .69 .26 .28 .62

.63life satisfaction 2 .66 .18 .22 .52

life satisfaction 3 .71 .29 .23 .64

positive emotions 1 .22 .51 .23 .36

.60positive emotions 2 .24 .60 .22 .47

positive emotions 3 .20 .52 .26 .38

negative emotions 1 .27 .26 .56 .45

.64negative emotions 2 .18 .25 .88 .87

negative emotions 3 .24 .22 .61 .48

correlation between factors

.25 1

.27 .36 1

eigenvalues 1.72 1.25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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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운동지속의사

운동지속의사는 Kim[18], Lim & Lee[19] 등의 연구

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기초로 Lee & Hwang[20]이 사용

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운동지속 가능성의 

단일요인 3문항으로 구성되며, ‘운동을 계속할 것이다’, 

‘운동을 주변에 좋게 얘기할 것이다’, ‘여건이 허락되면 

지속할 것이다’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일 요인분석

결과, 각각의 요인계수는 .87, .69, .71로 나타났으며, 

신뢰도는 .65이다.

2.3 자료처리 

수집된 자료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빈도

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대상자 특성

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문항의 평균 및 

표준편차, 그리고 왜도 및 첨도를 검토하였다. 둘째, 조사

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건강인지, 주관적 삶의

질, 운동지속의사 간 관계를 탐색하기 위해 하위요인별 

합점수를 이용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요인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유의수준은   로 설정하였으며, SPSS 

26.0을 이용하였다. 

3. 결과  

3.1 상관행렬 및 기술통계

운동재활프로그램 참여자의 건강인지, 주관적 삶의 

질, 운동지속의사 간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해 각 척도의

하위요인별 합점수를 이용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건강인지의 하위요인, 주관적 삶의 질의 하위

요인 그리고 운동지속의사간 모든 상관계수에서 유

의미한 정적(+)관계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건강인지의 

하위요인과 주관적 삶의 질의 하위요인 간 상관은 -.24 

- .54의 범위로 부적 관계를 나타내었다. 또한 각 하위

요인들의 기술통계 결과는 평균 3.45-3.69(.67-.71)의 

범위를 나타내었으며, 이때 합성점수의 왜도 및 첨도는 

±1.0 이하로 나타났다. 구체적 결과는 다음의 Table 

4와 같다.

3.2 회귀분석결과

3.2.1 건강인지와 주관적 삶의 질의 관계

Table 4. Correlation matrix and descriptive 

statistics between sub-factors

factor 1 2 3 4 5 6

psychological 

health
1

physical 

health
.42** 1

life 

satisfaction
-.37** -.54** 1

positive 

emotions
-.24** -.37** .40** 1

negative 

emotions
.11 -.37** .56** .50** 1

exercise 

continuation
.44** .52** .36** .38* .17* 1

M 3.58 3.69 3.45 3.53 3.59 3.68

SD .67 .71 .67 .67 .68 .70

  운동재활프로그램 참여자의 건강인지와 주관적 삶의 

질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건강인지의 하위요인을 

독립변인으로 주관적 삶의 질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단계적 회귀모형을 적용하였다. 구체적 결과는 다음의 

Table 5와 같다.

첫째, 건강인지의 하위요인 신체적 건강과 심리적 

건강을 독립변인으로 주관적 삶의 질의 하위요인인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분석한 결과, 신체적 건강

   , 심리적 건강    요인에서 삶의 

만족도를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모형 설명력     , 분산분석 결과는 F(2)=46.537, 

p=.001로 나타났다. 둘째, 건강인지의 하위요인 신체적 

건강과 심리적 건강을 독립변인으로 주관적 삶의 질의 

하위요인인 긍정적 정서를 종속변인으로 분석한 결과, 

신체적 건강   요인만 긍정적 정서를 유의미

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모형 설명력 

    , 분산분석 결과는 F(1)=32.040, p=.001로 

나타났다. 셋째, 건강인지의 하위요인 신체적 건강과 심

리적 건강을 독립변인으로 주관적 삶의 질의 하위요

인인 부정적 정서를 종속변인으로 분석한 결과, 신체적 

건강   , 심리적 건강    요인에서 삶

의 만족도를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모형 설명력     , 분산분석 결과는 F(2)=28.748, 

p=.00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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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Health Cognition and Subjective Quality of Life

dependent V independent V
UC NC

t p
B se b

life 

satisfaction

   

(constants) 5.699 .248 23.023 .001

physical health -.441 .061 -.467 -7.267 .001

psychological health -.174 .064 -.174 -2.706 .007

positive emotions

   
(constants) 4.818 .232 20.790 .001

physical health -.349 .062 -.370 -5.660 .001

negative emotions

   

(constants) 4.205 .268 15.694 .001

physical health -.484 .066 -.505 -7.373 .001

psychological health .327 .070 .322 4.702 .001

Table 6. Effect of health cognition on intention to continue exercise

dependent V independent V
UC NC

t p
B se b

continue exercise

   

(constants) 1.193 .256 4.660 .001

physical health .401 .063 .407 6.398 .001

psychological health .281 .066 .269 4.229 .001

Table 7. Effect of subjective quality of life on intention to continue exercise

dependent V independent V
UC NC

t p
B se b

continue exercise

   

(constants) 1.923 .287 6.708 .001

positive emotions .356 .077 .341 4.652 .001

life satisfaction .341 .080 .326 4.255 .001

negative emotions -.189 .084 -.183 -2.258 .025

3.2.2 건강인지와 운동지속의사의 관계

운동재활프로그램 참여자의 건강인지와 운동지속

의사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건강인지의 하위요인을 

독립변인으로 운동지속의사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회귀모형을 적용하였다. 구체적 결과는 다음의 Table 

6과 같다. 구체적으로 신체적 건강    , 심리적 

건강    요인에서 운동지속의사 요인을 유의미

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모형 설명력 

    , 분산분석 결과는 F(2)=49.505, p=.001로

나타났다.

3.2.3 주관적 삶의 질과 운동지속의사의 관계

운동재활프로그램 참여자의 주관적 삶의 질과 운동

지속의사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건강인지의 하위

요인을 독립변인으로 운동지속의사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단계적 회귀모형을 적용하였다. 구체적 결과는

다음의 Table 7과 같다. 구체적으로 긍정적 정서 

   , 삶의 만족도    , 부정적 정서 

  요인에서 운동지속의사를 유의미하게 설명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설명력     , 분산

분석 결과는 F(3)=18.357, p=.001로 나타났다.

4. 논의

본 연구는 운동재활프로그램 참여자의 건강인지, 

주관적 삶의 질, 그리고 운동지속의사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수도권 소재 병원 및 스포츠센터 등에 재활의 

목적으로 운동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첫째, 건강인지의 하위요인 신체적 건강과

심리적 건강을 독립변인으로 주관적 삶의 질의 하위요인

인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분석한 결과, 신체적 

건강, 심리적 건강요인에서 삶의 만족도를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정서를 종속변인으로

분석한 결과, 신체적 건강요인만 긍정적 정서를 유의미

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적 정서를 종속

변인으로 분석한 결과, 신체적 건강, 심리적 건강요인

에서 삶의 만족도를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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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건강인지와 관련해 사회경제적 수준, 장애와 비

장애 등이 건강인지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건강인지의 

매개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인지된 건강

상태가 실제 건강상태와 상관이 높게 나타나 의미있는 

인지지표로 활용되고 있다[21]. Shin[22]은 건강인지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질을 높게 평가한다고 보고하였

으며, 따라서 건강인지의 수준을 높이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Lee[23]은 

만족도에 여러 변인 중 건강상태, 건강인지가 가장 강력

한 변인이라고 주장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건강인지와 주관적 

삶의 질의 관계에서 역시 건강인지 수준이 중요한 영향력

을 행사하는 변인이라고 사료된다.

건강인지와 운동지속의사의 관계는 신체적 건강, 

심리적 건강요인에서 운동지속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지속이란 개인이 자발적으로 운동

에 참여하고 규칙적으로 장기간운동에 참가하는 것으로

정의를 하고 있으며[24], 운동지속의사에는 운동 참가자

의 개인적 특성, 심리적 특성, 생리적 특성, 사회적 특성, 

운동주관자, 운동 상황적 특성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25]고 보고하였다.

주관적 삶의 질과 운동지속의사의 관계에서 긍정적 

정서, 삶의 만족도, 부정적 정서 요인에서 운동지속

의사를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h[26]는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외형적 생활상태와 내면적 심리

상태가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경험의 총체로서 복지

수준에 대한 실질적 만족도를 삶의 질이라고 하였다. 

이외에 비만 등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사회, 정신적 부

작용은 역시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고

하였다. 건강을 위한 신체활동으로써 운동과 스포츠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주기

적인 운동 참여는 불안, 우울, 스트레스 반응 감소, 

편안함, 자신감, 증가하는 활동성, 창조성, 성취감 등 

긍정적인 경험을 가지게 한다[27,28]. 이는 신체활

동 참여자로 하여금 스트레스와 불안을 해소시켜 정

서적으로 편안함을 주게 된다. 이는 곧 삶의 질에 중

요한 인자로서 작용한다. 본 연구의 주관적 삶의 질

과의 운동지속의사에서 역시 선행연구의 삶의 질의 

의미와 맥을 같이한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운동재활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건강

인지, 주관적 삶의 질, 운동지속의사의 관계를 살펴

보았다. 이를 통해 건강인지와 주관적 삶의 질의 관계, 

건강인지와 운동지속의사의 관계, 주관적 삶의 질과 

운동지속의사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향후 건강인지 수준을 바탕으로 삶의 질, 운동의 지속적

참여를 꾀할 수 있는 방안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운동재활프로그램 참여자의 건강인지, 

주관적 삶의 질, 운동지속의사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수도권 소재 병원 및 스포츠센터 등에 재활의 목적으로 

운동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센터의 협조를 통하여 연구자가 목적

및 설문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설명하고, 동의 후 총 

204부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빈도분

석, 기술통계,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으

며, 잠재변인간 관계 파악을 위해 상관분석과 회귀

분석을 적용하였다.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

을 얻었다. 

첫째, 운동재활프로그램 참여자의 건강인지와 주관적

삶의 질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건강인지의 하위

요인을 독립변인으로 주관적 삶의 질을 종속변인으로 

분석한 결과, 신체적, 심리적 건강요인은 삶의 만족도

를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건강인지의 하위요인을 독립변인으로 긍정적

정서를 종속변인으로 분석한 결과, 신체적 건강요인만

이 긍정적 정서를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셋째, 건강인지의 하위요인을 독립변인

으로 부정적 정서를 종속변인으로 분석한 결과, 신체적 

건강은 부적(-), 심리적 건강요인은 정적(+)으로 부정적 

정서를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건강인지의 하위요인을 독립변인으로 운동지속의사를 

종속변인으로 분석한 결과, 신체적, 심리적 건강요인

에서 운동지속의사를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건강인지의 하위요인을 독립

변인으로 운동지속의사를 종속변인으로 분석한 결과, 

긍정적 정서, 삶의 만족도는 정적(+), 부정적 정서는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운동재활프로그램 참여자의 건강

인지의 정도와 주관적 삶의 질, 운동지속의 관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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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인지 수준 및 개선할 수 방안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매개변인의 간접효과 등에 관심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개인의 물리적 환경 등을 고려한 후속연구가 필요

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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